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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캡슐로 질병 부위에만 약물 전달
연세대 송시영 교수팀, 자기장 이용 집중치료 … 정상세포 부작용 없어  

암 세포 등 질병이 발생한 인체의 특정 부위만을 골라 치료약물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

의료진에 의해 개발됐다.

연세대학교 의료원 송시영 교수는 연세대 화학공학과 함승주, 설용건, 이강택 교수팀과 공동으로 자기장을 

이용해 질병이 있는 인체의 특정부위에 약물을 집중시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<표적 지향적 자성 나노약물 

전달 캡슐>을 개발했다고 4월27일 발표했다.

송시영 교수는 췌장암, 폐암 등에 효과가 있는 항암제를 자성물질과 혼합한 뒤 생체친화성 고분자 폴리

(PLC)를 이용해 나노입자 크기의 캡슐인 자성 약물전달체를 제조했다.

크기 164나노미터(nm), 내부약물 농도 2㎎/㎖의 캡슐은 일반 자석과 비슷한 자력에도 이동하며 시험관 내에

서 캡슐안의 약물이 3일만에 50%, 5일만에 100% 방출돼 약물 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됐다.

송시영 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에서 쥐의 대퇴부 양쪽에 사람의 췌장암 세포를 이식한 뒤 항암제

를 함유한 캡슐을 1주일 간격으로 3차례 투여하고 좌측 대퇴부의 암 세포 부위에 자기장을 걸어준 결과, 자기

장을 걸지 않았던 왼쪽 대퇴부보다 암의 크기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.

항암제가 함유된 캡슐이 자기장에 의해 암 세포가 발생한 부위로 이동해 항암제를 집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

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이다.

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항암약물 치료는 암 세포외에 정상적 세포에도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

만 송시영 교수팀의 자성 나노약물 전달캡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효

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.

송시영 교수는 “약물전달 기술은 항암치료 외에 다른 질병 치료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”며 “기술에 대해 국

내특허 출원중이며 앞으로 1-2년 뒤 상용화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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